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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된소리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 12 항. [I, l:, H]으로 나는 받침소리뒤에 오는 순한소리 

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혜 ; - 국밥[국뺨] , 맏사위 [맏싸위] , 팝돌[곱똘] 

- 흙밥[흑뺨], 꽃밭[꼼빵], 없다[엽따] , 밟기 [밥끼] 

체 13 항.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끌의 받침 <L, Lχ, al, n >
파 <E > 로 발음되는 받침 《리, 래, ~》 뒤에 오는 로나 뒤붙 

이의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 (아기를)안마[안따] , 안고[안꼬], 안기[안끼] 

- 앉마[안따] , 앉고[안꼬] , 앉기 [안끼] 

- 옮마[옴따] , 옮고[옴꼬] , 옮기 [옴끼] 

- (나무를)심 마[심따] , 심고[섬꼬], 심기 [섬끼] 

- 굵게 [굴께 ] , 앓고[얄꼬] , 훌마[훌따], 활기 [할끼 ] 

제 14 항. 마음파 갈은 경우에 <E > 받첨뒤의 순한소리는 된소 
리로 발음한마. 

1) 한자말에서 뒤의 순한소리가 < t: ' 人 , X > 인 경우 

혜 : 발동[말종] , 결실[결썰] , 발전[발헨] 

2) 일부 고유어로 된 보조적단어가 <E > 뒤에 오는 경우 

례 ; 열개 [열깨] , 여닮그루[여덜끄루] , (집 ) 열동[열똥] 

3) 규정로 《근》 의 뒤에 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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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 - 들것 [들걷 ] , 갈데 [갈떼], 갈 사람[갈 싸람] 

- 들가 [들까] , 올지 [올쩌 ] , 볼듯 [볼묻] 

체 15 항. 일부 한자말들에서 《척 (的), 성 (性), 법 (法), 권(權, 

替), 점 (點), 건(件), 가(價), 파(課, 果)》 퉁의 한자말은 일 
부 제 한하여 된소리 로 발음한다. 

례 : - 당적 [당쩍] , 시적 [시쩍] 

- 혁명성 [형명썽] , 전투성 [전투썽] 

- 헌법 [헌뺑] , 료법 [료뺑 ] 

- 주권[주뀐] , 구매권[구매뀐] 

- 사건[사건] , 조건[조건] 

- 물가[물까] , 시가[시까] 

- 내파[내봐] , 외파[외봐] , 자채파[자채화] 

제 16 항. 단어나 단어결합에서 사이소리가 순한소리앞에 끼여 

나는 경우는 그 순한소리률 된소리로 발음한다. 

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경우; 

혜 : - 된벼 락, 센바람, 봄가을, 날바다, 별세 계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 

례 : - 논두령 [논뚜링 ] , 손가락[손까락] , 손등[손뚱] , 안사람 

[안싸람] 

- 전주대 [전주때 ] , 나루가[나루까] , 강가[강까] , 그음달 

[그음딸] 

제 17 항. 말줄거의 을받침 《능》 , 《 l;승》 , 《끊》 뒤에 오는 로 

의 순한소리 《λ 》 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례: 좋소[좀쏘] , 많습니다[만씀니다], 옳소[올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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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 응. 고} 어울린 거센소리되기현상과 

관련한발음 

제 18 항. 로나 뒤붙이의 첫머리에 온 순한소리는 말줄기의 끌 

받침 《승 , L승 , E효》 뒤에서 거센소리로 발음한다. 

혜 : - 좋다[조타] , 좋고[조쿄] , 좋지 [조치] 

- 많다[만타] , 많고[만쿄] , 많지 [만치] 

- 옳다[올타] , 옳고[올쿄] , 옳지 [올치] 

제 19 항. 한 단어안에서 받침 < I , l: , H , 太》이나 « L-.A ' 리 , 

래》뒤에 《능》 이 올혜 그 《능》은 각각 [ 7 ' c ' 교, 숭 ] 

으로 발음한다. 

례 ; - 먹허다[머키마] , 록허[르키] , 딱하다[따카마], 역할[여 

칼] , 맏형[마텅 ] , 잡히다[자펴다] , 맺히다[매치마] , 꽂 

히마[꼬치다] 

- 앉혔다[안첨따] , 얹히다[언치마] , 밝혔다[발걷따] , 밝 

히마 [발키다] , 넓혔다[널펌따], 밟히마[발펴마] 

제 8 장. 닮기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제 20 항. 받침 < l: , c , 1£ > 뒤에 로나 뒤불이인 《이 》 가 올 

혜 그 《이》 는 각각 [지 , 치 ]로 발음한다. 

례 ; 가을걷이 [가을거지] , 굽이 [구지] , 해돋이 [해도지] , 갈이 

[가치], 불이다[부치다], 활이다[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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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 받침 <I, 1", =/ , 꺼 >, < t, λ ' A. ' 숭 ' E' M‘> , 
《래 , H , Hk , 교*뒤에 자음《 L , n, E》이 이어질 혜에는 마 

음파 갈이 발음한마. 

1) 받침 < I, lA, 7, 끼》 은 [ 。]으로 발음한다. 

혜 ; 익는다[잉는마], 격 멸[경멸] ,식 료품[싱료품/싱뇨품] , 몫나눔 

[몽나눔] , 동녘노을[동녕노을], 부엌운[부영문] , 닦너l [당네 ] 

2) 받침 < t: ' λ, :A , 7:., c , λA》 은 [ L] 으로 발음한마. 

례 : 받는다[반는마] , 맏며느리 [만여느리] , 웃느냐[운느냐] , 옷 

매무시 [온매무시] , 젖먹이 [전머기] , 꽃눈[판눈] , 발머 리 

[반머 리] , 있는것 [인는걷] 

3) 받침 <ell , 1:::1 , ll.A , 교》 은 [ D] 으로 발음한마. 

혜; 밟는다[밤는마] , 법령[뱀령/범녕] , 없는것[엄는걷] , 앞마 

을[암마을] 

체 22 항. 받첨 《 E》뒤에 < L > 이 왔거나 받침 (L 》뒤에 < E >

이 올 혜에는 그 <L > 을 [ 2]로 발음한다. 

혜 ; - 들놀이[들로리] , 물농사[물롱사] , 별나라[멸라라] , 살 

눈섭 [살룬썽] 

- 근로자[글로자] , 본래 [볼래] , 천리마[철리마] , 난로[날 

로] , 진리[질리] , 원리[웰리] , 권리[궐리] 

그러나 형래부들의 경계에서는 뒤의 <E > 을 <L > 으로 발음한 

마. 

례: 순리익[순니익] , 발전량[발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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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혜에는 적은대로 발음하 < L > 이 제 23 항. 받침 <L > 뒤에 
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L ]~로 발음한 

씨
 
냄
 <E > 은 o]뒤에서 

분노, 신념 , 

[ t1' 

맨
 

받침소리 

려l ; 눈나비 , 

제 24 항. 

다. 

백로주[뱅노주] 

[ 2] 로 발 ct: 」;
-」-- L 

[ L] 앞에서는 τ》의 」L, 

옥란[몽난] , 

모음 < l= ' 

있다. 

례; 

나
 
도
 

러
 
수
 

그
 
댐
 

닙.드프 
E를 c::i 

협력 [혐녁/혐력] 

청류벽[청뉴벽/청류벽] 

소리끼무기현상과 관련한 

- 식 량[싱 냥/싱 량] , 

- 식료[싱뇨/싱료], 

제 9 장. 

례: 

앞불이와말 

요, 유》 로 
체 25 항. 고유어가 들어가 만들어진 합천말(또는 
뿌리가 어울련 단어)의 뒤형태부가 《이, 야, 여,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음파 갈이 발음한마. 

발 [ L] 을 끼워 1) 앞형래부가 자음으로 끌날 때에는 형래부사이에 

음한다. 

밭일[반닐] , 꽃잎 [콘넙] , 안팎일[안팡닐] , 

낯익은[난니근] , 못잊을[몬니즐], 짓이기다 

-논일[논닐] , 

옛 일 [엔닐] , 

[진니기마] 

- 들양[들냥 • 들량] , 산양[산냥] 

불여우[불녀우 • 불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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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요기[눈뇨기] 

풋윷[푼늄] 

그러나 《있다》 의 경우에는 제 10 항에 준하여 끊어내기로 발음한 

다. 

2) 앞형래부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에 한 

하여 (LL] 을 끼워 발음한마. 

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경우 

례: -나라일 , 바다일, 베개잇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 

례 ; - 수여우[순녀우] , 수양[순냥] 

아래이 [아랜니] 

체 26 항. 《암, 수》 가 들어가 만들어진 단어의 발음은 마음파 

갈이 한다. 

1) 뒤형래부의 첫소리가 《기 , c , l:l , Z > 인 경우는 [ 7' c ' 표 , 

숭 ]의 거센소리로 발음한다. 

혜 : - 암돼지[암돼지] 수강아지[수캉아지] 수병아리[수평아 

리] 

암기와[암키와] , 수돌쩌귀 [수롤쩌귀] 

2) 그밖의 경우 앞형래부가 《수》 이연 사이소리를 끼워 말음한마. 

례 : - 수사자[숨사자 • 수싸자] , 수소[숨소 • 수쏘] 

수나비 [숨나비 • 순나비 ] 수오리 [숨오리 • 수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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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항. 고유어로 만들어지는 일부 합천말이나 단어결합에서 
사이소리가 끼여나는 경우는 형태부들사이에 < E > 을 끼워 발 

음한다. 

혜 : - 강가[강亡가 • 강까] 길가[길 t 가 • 길까] 

- 바다가[바닫가 • 바마까] , 수도가[수돋가 • 수도까] , 

- 뒤문[됨문 • 윈분] , 뒤사람[됨사람 • 뒤싸람] 

제 10 장. 약화 또는 빠지기 현상과 관련한 발음 

제 28 항. 말줄기끝의 《능》 은 모음1로 시작된 로나 뒤불이앞 

에서 발음하지 않는마. 

례 ; 낳아[나아] , 낳으니 [나으니] 

닿아[마아] , 많아[만아 • 마나], 싫어 [설어 • 시러] 

제 29 항. 소리마다의 첫소리 《능》 은 모음이나 울림자음뒤에서 

약하게 발음할수 있다. 

례 : 마흔, 아흐레 , 안해 , 열흘, 부지랜히 , 확실허 , 험하다, 말하다 

제 30 항. 둘받침 《끊》 으로 끝나는 말줄기에 <L > 으로 시작 

되는 로가 이어질 혜 《능》 은 받침소리로 내지 않는다. 

례 ; 옳네[올레] , 싫너l[실레] , 끓느니라[골르니라] 

[불임] 

《녀》 으로 끌나는 말줄기에 <L > 으로 시작되는 로가 이어질 때 

의 《등》 도 받침소리로 내지 않는다. 

례 : [제 8 항 6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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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글의 쓰기 

조선글은 왼쪽으로부허 오른쪽으로 가로쓰는것을 기본으로 한마. 

특수하게 내려쓸 때에는 오릎쪽으로부허 완쪽으로 내려쓴다. 

그러나 가로쓰는 글파 배합하여 내려쓰는 경우에는 왼쪽으로부터 

오은쪽으로 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려쓸 때의 맞춤법 띄여쓰기 부호 등은 마 가로쓸 때의 큐칙 

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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